
문화가 쪽지

문 화2019년 6월 20일 목요일8

시인 김종원(金鍾元)은 오현고 재

학시절 유경환 정규남과 함께 3인

시집 생명의 장(章) 으로 이름을

날렸다. 1975년 3월 자유언론수호

파동으로 조선일보에서 해직되었

다. 봉개동(奉蓋洞) 은 1962년

제주도 지에 발표한 작품이다. 봉

개는 일제강점기에 명도암과 대나

오름 등에 일본군이 갱도진지를 파

놓았던 마을이다. 그 갱도진지가 4

3 당시에는 주민들의 피신처로 이

용되었다. 마을이 초토화되면서 주

민들은 인근 야산과 불타버린 집터

에 움막을 짓고 피난살이를 했다.

1949년 1월 21일 군인, 경찰, 대

한청년단 등 합동토벌대가 마을에

들이닥쳤다. 마을 주변에 숨어 지내

던 주민 40여명을 멀왓동산으로 끌

고 가 집단학살하였다. 1949년 2월

4일 육해공 합동으로 펼쳐진 대규

모 작전으로 집단희생을 당했다. 당

시 조선중앙일보의 사살 360명 포

로 130명 기타 의류 등 다량 압수

라는 보도는 무엇을 말하는가? 토

벌은 비행기와 로케트포, 박격포까

지 동원하였으며, 압수품에 총기는

나타나지 않았다. 그 후 주민들은

성 안에 함바집을 지어 살았다. 함

병선(咸炳善) 연대장이 주민들을

원거주지로 복귀시키는 사업의 일

환이었다. 미군 비밀문서에는 함

병선 연대장은 신분이나 무기소지

여부를 가리지 않고 폭도 지역 에

서 발견된 모든 사람을 사살하는

가혹한 작전을 폈다 고 기록되어

있다. 2연대 3대대는 바로 서북청년

단 출신 장병들로 구성되어 물불을

가리지 않았다. 함병선의 성(姓)과

작전과장 김명(金明) 대위의 이름

을 따서 마을이름을 함명리(咸明

里) 로 개칭하였다. 마을 재건 당시

교회를 지었는데 교회 이름도 함

명교회 였다. 함병선은 1955년 2월

4일 봉개리를 방문하였다. 그는 주

민들로부터 도열 영접을 받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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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태준 선생 추모 서전

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의 영상문화

육성지원 공모사업 심사 결과를 놓

고 잡음이 일고 있다.

이번 공모에는 8건이 신청했고 4건

총 1억6200만원을 지원 대상으로 결

정했다. 하지만 지난 18일 결과가 공

개되자 1개 법인(단체)당 1개 프로

젝트만 신청 가능 한 지원 자격을 어

긴 행사가 선정됐다는 주장이 나왔다.

5500만원 지원이 결정된 제주독립

영화 정기상영회가 그것으로 심사 평

가의견서에는 제주혼듸독립영화제

가 포함됐다. 해당 단체는 이보다 앞

서 올해 2회째인 제주혼듸독립영화

제 를 별도 분리해 한국영화진흥위

원회에서 지원 결정을 받았다. 이에

일각에서는 제주독립영화 정기상영

회 와 혼듸독립영화제 는 엄연히 다

른 2개의 행사라고 했다.

이와 관련 진흥원 관계자는 독립

영화 정기상영회 섹션으로 혼듸독립

영화제가 진행되는 걸로 판단해 1개

프로젝트로 보고 작년부터 지원이 이

루어진 것 이라고 말했다. 진선희기자

선열 넋 기리는 6월에 펼치는 희망의 미사곡

서귀포합창단 정기연주회

제주도립 서귀포합창단이 브람스의 독일 레퀴엠 으로 모처럼 무게감 있는 합창 무대를 선보인다.

최상윤 지휘자

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이들을 떠

올리게 되는 6월, 그 넋을 기리는 무

대가 있다. 최상윤 상임지휘자가 이

끄는 제주도립 서귀포합창단이 20일

오후 7시30분 서귀포예술의전당에서

펼치는 제62회 정기연주회다.

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기획된 이

번 공연에서는 독일 정통 클래식 역

사의 흐름을 잇는 낭만주의 작곡가

브람스(1833~1897)의 레퀴엠 을

만날 수 있다. 서귀포를 기반으로 활

동하는 전문 합창단이 모처럼 무게

감 있는 작품을 선곡했다.

레퀴엠은 죽은 사람의 영혼을 위

로하기 위한 미

사음악 을 뜻

한다. 브람스의

레퀴엠은 독

일 레퀴엠(Ein

d e u t sc he s

Requiem) 으

로 불린다. 음

악적 스승인 로

베르트 슈만과

어머니의 비극적 죽음을 모티브로 만

들었다.

일반적으로 레퀴엠은 가톨릭의 미

사통상문을 토대로 하지만 브람스

레퀴엠은 이같은 형식에서 탈피해

독일어 성서본문의 가사를 끌어온

연주를 목적으로 창작했다. 슈만의

아내인 클라라 슈만이 이 곡으로 위

로를 받았듯 죽은 자를 위한 장송미

사곡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를 위한

레퀴엠으로 통한다. 특히 성서의 시

편, 요한복음, 이사야서 등에서 가져

온 노랫말은 희망적이고 긍정적인

메시지를 던진다.

이날 연주회에서는 애통하는 자

는 복이 있도다 등 7곡을 들려준

다. 정상급 성악가인 소프라노 유소

영, 바리톤 김승철이 솔로 협연하고

2대의 피아노와 팀파니 연주가 더

해진다.

공연에 앞서 오후 7시부터 10분

동안 호국보훈의 의미를 되새기기

위해 서귀포대신중학교 학생들과 함

께하는 로비음악회 가 진행된다. 관

람료 무료. 8세 이상 입장 가능하다.

문의 064)760-2494, 739-5272.

진선희기자 sunny@ihalla.com

제주시 애월읍 고내 사거리 언덕에 들어선 사
진 전문 갤러리 스페이스 라포 전경.제주에 사진 전문 갤러리가 문을 열

었다. 제주시 애월읍 고내 사거리 언

덕에 들어선 스페이스 라포(Space

Rapport) 다.

라포 는 공감, 교류, 친밀감을 뜻

하는 단어다. 심리상담에서 주로 사

용하는 단어로 공간이 추구하는 목

적을 담고 있다. 여행과치유 공동대

표인 이겸 임진미씨가 운영하는 라

포는 600평(1983㎡) 규모의 부지 어

디든 휠체어 이동이 자유롭도록 설

계됐다. 공연, 전시, 캠프, 교육프로

그램은 기상 조건에 상관없이 가능

하게 시설을 갖추었다.

사진 전문 갤러리면서 사진을 매개

로 심리상담을 하는 제주 최초의 전

문 사진심리상담소 도 표방하고 있다.

한국피해자지원협회 제주도지부, 한

국사진치료학회 제주도지부도 뒀다.

스페이스 라포는 개관을 기념해

사진가 15명의 게슈탈트, 흑백으로

제주도를 보다 전을 기획했다. 제주

와 서울의 전업 사진가 15명이 한자

리에 모이는 전시로 지난 8일부터

흑백 사진으로 제주를 표현한 작품

이 펼쳐지고 있다. 제주도 1세대 사

진가 고영일(작고)을 비롯 강정효

고경대 김흥구 성남훈 송동효 양동

규 이갑철 이겸 이규철 이성은 이한

구 최항영 하지권 한금선의 사진이

걸렸다. 개관 전시는 11월 11일까지

계속된다.

개막 행사는 이달 23일 오후 2시

부터 예정되어 있다. 스페이스 라포

주소는 제주시 애월읍 고하상로 15.

월요일엔 휴관한다. 문의 064)799-

0708. 진선희기자

탑동서 세번째 제주국악제 어린이 우쿨렐레 교실 운영 달리도서관 6월 북클럽

행 초서의 대가로 불리는 제주출신 해

정 박태준 선생 추모 서전이 이달 22~

27일 문예회관 1전시실에서 열린다.

올해로 18회째인 이번 추모 서전

에는 해정 선생 유작 4점을 비롯 정

연회 회원 작품 35점, 초대작가 작품

32점 모두 합쳐 71점이 전시된다. 국

전운영위원장, 심사위원장 등을 지

낸 해정의 가르침을 받아온 정연회

는 선생의 기일인 6월 25일에 맞춰

매년 고인의 서예세계를 기리기 위

한 작품전을 열어오고 있다.

한국국악협회제주도지회(회장 홍송

월)는 이달 22일 오후 7시30분 제주

시 탑동 해변공연장에서 제3회 제주

국악제를 연다.

공연에는 국악실내악단 더퐁낭

과 국악협회 회원들이 출연해 우리

가락의 향연을 벌인다. 더퐁낭은 양

방언의 프린스 오브 제주 등을 들

려주고 소리꾼 장진형은 인연 을 부

른다. 국악협회 회원들은 아리랑부채

춤, 제주아리랑, 제주민요, 경기민요

등을 준비했다. 문의 064)759-3888.

서귀포시 남원읍 제남도서관은 어린

이 우쿨렐레 교실 수강생을 모집하고

있다.

어린이 우쿨렐레 교실은 우쿨렐레

1급 지도자인 한영숙 강사의 지도로

7월 6일부터 9월 28일까지 매주 토요

일 오전 10~12시에 운영될 예정이다.

우쿨렐레의 자세와 기본코드 익히기

를 시작으로 코드를 사용해 연주하고

노래 부르기까지 우쿨렐레의 이론과

실기를 교육한다. 초등학생 15명 선

착순 모집. 문의 064)764-4651.

제주시 신성로에 들어선 달리도서관

이 이달 26일 오후 7시30분 정유정

작가의 신간 진이, 지니 로 세번째

부끄럼 북클럽 을 운영한다.

부끄럼 북클럽에서 이달의 책으로

정한 진이, 지니 는 내 인생의 스

프링캠프 , 내 심장을 쏴라 에 이어

인간의 자유의지 를 다룬 완결판격

으로 불린다. 부끄럼 북클럽은 한 달

에 한 번 매달 다른 주제와 다른 참

가자들로 구성되는 프로그램이다.

문의 064)702-0236.


